
제 6 1호 수업 "계약서 " 준비하기

최근에 미국 대학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낮은 출석

률과 숙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두서너 번 빼먹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될대로 되라"식의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학생들의 미지근한

학업 태도는 혹시 "세계화"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결석한 학생의 빈자리가 많이 보이면 맥이 풀리고 맙니다. 특히 빈자리는 강

의실의 "기운"을 저하시키며 결국 출석한 학생들마저 강의에 대한 열정과 존중심

이 줄게 됩니다. 한마디로 "김이 새버립니다." 그 반대로 수업에 대해서 시큰둥하

던 학생들도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하다보면 그 수업만이라도 신경을 더 쓰게 된다

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석이나 부실 숙제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하려고

노력합니다.

프로젝트 리포트나 숙제를 학생들이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차후 다루기

로 하고 이번 호에는 출석률을 95%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이번 방법은 수강생 50명 이하인 수업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며, 더 많은 수강생

의 경우에 적합한 방법은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첫째, 수업 계약서를 준비한다.

수업 첫날 A4용지 한 장에 (1) 수업목적, (2) 기대하는 교육효과, (3) 목적 성취

도 측정 방법, (4) 학점 출산 방법을 적어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업 "계획서"가 아니고 수업 "계약서"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기대하는 교육효과"에 책임성(account ability ), 전문성

(profes sion alism ), 또는 일에 대한 마음가짐(w ork ethics )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효과가 왜 포함되었는가, 즉 타당성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

이 될 만큼 설득합니다. "전문성 부재"가 한국의 문제라고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지적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쉽게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전문성이나 책임성이라는 교육효과는 "출석"으로서 측정한다고 명시한다.

만일 학생이 졸업해서 회사원이 되었을 적에 자기 맘대로 회사를 결석할 수 있겠

는가 반문하고, 전문성은 어느 때에 갑자기 이루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므로 항상

연습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넷째, 학점 계산 방법에 출석 100%가 필수임을 명시한다.

단 긴급한 상황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졸업반일 경우에는 취업과 관련된) 행사

에 참가하기 위한 결석은 인정하나 반드시 사전 통보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다섯째, 수업계약서의 의미를 설명한다.

수업계약서는 학생과 교수간의 약속입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계약서를 받아들인다

는 조건하에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만일 이 수업계약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

른 강의를 들을 것을 권합니다.

100% 출석 조건이 부담스러워 수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몇 명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나머지 학생들은 교수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게 되며, 출석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 호에는 출석을 시간 낭비나 타인의 도움 없이 체크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잔소리 코너> >

100% 출석은 학생들이 자신이 택한 강의에 대한 학습 책임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인지발달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새시대

교수법, p .8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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